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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설 쿠팡 헬스프로그램 리더가 시흥2센터 정연상 매니저의 체성분을 확인 중이다. 

쿠팡은 올 여름 더위에 대비해 ‘찾아가는 쿠팡케어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쿠팡케어센터 간호사들이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현장을 찾아가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조언을 줍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17개 물류 현
장(7개 물류센터와 10개 배송캠프)을 지속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흥 물류센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장인의 바쁜 일상.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건강 상담을 받는다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난 7월 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
는 쿠팡 시흥2센터 대회의실에는 건강을 체크하려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한 분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쿠팡케어센터 담당자: “혈압이 정상 범위 보다 높은 편이세요.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직원: “혈압약을 수 년 째 먹고 있는데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럼 안 되나요?”

쿠팡케어센터 담당자: “의사에게 처방 받은 약은 끝까지 다 드셔야 해요. 잠시 호전된 것 같다고 그만 두면 안 되고, 주치의에게 처
방 받은 대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음식에 들어가는 나트륨도 조절하셔야 하고요.”

직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너무 안이했네요. 앞으로 꼭 챙겨 먹겠습니다.”

쿠팡은 현장직과 사무직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쿠팡케어센터(서울 잠실), 쿠팡 헬스케어센터(경기 김포, 서울 강남, 대구)를 설
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케어센터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간호사들은 건강증진센터, 병원 등 여러 현장에서의 건
강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 전국에 위치한 각각의 쿠팡 물류센터에도 현장 보건관리자가 근무 중입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29383/


‘찾아가는 쿠팡케어센터’는 물류 현장의 보건관리자가 쿠팡케어센터에 방문을 요청하면 현장에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
다. 일정이 맞지 않는 직원은 전화와 화상채팅으로 상담합니다.

상담 중인 박소진, 김희나 쿠팡케어센터 담당자 



허리둘레를 재는 이온설 쿠팡 헬스프로그램 리더 
현장 상담은 체중과 허리둘레와 체성분 측정, 혈압 확인, 건강 상담과 개인별 맞춤 건강목표 설정, 건강관리를 돕는 선물 증정의 순
서로 진행됐습니다.

시흥 물류센터 직원들은 모처럼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상담을 마친 정연상(Bobo) 시흥3센터 반품 공정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관리 정보들을 쿠팡케어센터 담당자분이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제
가 이런 걸 알아보려면 따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시흥2센터를 찾은 쿠팡케어센터 담당자. 왼쪽부터: 이미현 (Isabel), 김희나(Ella), 박소진(Judy), 이온설(Ana) 
 

김희나 쿠팡케어센터 담당자는 현장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팁을 주었습니다. “더운 계절일수록 기존에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도 혈압을 체크하고, 몸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요. 물도 많이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온설 헬스프로그램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쿠팡케어센터가 고혈압,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로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나아가서 금연, 식사관리, 운동
등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한다고 하죠. 올 여름 더위 너무 얕보면 안 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쿠팡케어
센터도 돕겠습니다.

찾아가는 쿠팡케어센터 건강 서약서 

1.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시행합니다.
2. 균형 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3. 금연을 실천합니다.
4. 절주 또는 금주를 실천합니다.
5. (약물 치료 중인 경우) 약 복용 가이드를 지키며 담당 의사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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